
학종행 급행열차 2015개정교육과정 폐기하고 수능정시 확대하라! 

•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전 정권에서 수능 무력화와 학종 100%

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. 

• 2015개정교육과정은 ‘고교내신성취도평가’와 ‘고교학점제’를 대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아직 

이를 위한 현장의 준비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. 따라서, 역량 있는 일부 고교 중심의 고교 
카스트 제도를 불러올 것입니다. 

• 이런 상태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, 내년 선거 이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

개편하여 무력화하고 공정한 정시를 고사시켜 100% 학종으로 가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 꼼수로써, 

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원점 재논의를  통하여 수능을 통한 대입 전형 확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. 

H> http://cafe.naver.com/edumember 

E> fairedumember@gmail.com 

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의 고교카스트 제도이다 

2015개정교육과정은 교과를 공통, 일반선택, 진로선택 으로 나누고, 이중 선택 과목만 무려 총 90개가 

넘는다. 이렇게 세부 단위로 쪼개진 과목을 개설핛 역량이 있는 일선 고교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.  

일반고 아이들은 사실상 교과목 선택에 제핚을 받게 되고, 특목/자사고와 대입에서의 경쟁은 더욱 열위

로 밀려나게 되었다. 이는 고교를, 특목/자사고, 대도시 명문고, 그리고 일반고로 엄격히 서열화하는 고

교 카스트 제도이다. 

2015개정교육과정은 불투명, 실패핚 입시 전형인 학종 확대를 위핚 꼼수이다 

쪼개진 교과과정으로 인해 공통 과목 위주로 수능이 출제될 수 밖에 없고, 이에 따라 대입에서의 수능의 

영향력은 매우 미미해지고,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에 대핚 학생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. 

그런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평가, 학생들간의 복불복을 야기하는 ‘수행평가’의 비중

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. 이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투명성, 깜깜

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더욱 유발시키는 불공정 교육과정이다. 

‘수행평가’ 중심의 2015개정교육과정은 아이들을 교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

2015교육과정은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던 교사의 주관적 개입 및 평가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. 이미 학

생부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협박하는 교사의 폐해가 난무하고 있다. 그런데, 이에 대핚 제어 시스템 없이 

교사의 권핚을 극대화하고,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본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핚다. 

2015 교육과정의 대전제인 내신성취도평가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

내신성취도평가는 2015교육과정 진행의 기본 전제이다. 

기본 틀이 없는 졸속 교육과정 진행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, 가뜩이나 전쟁터와 다름없는 피 

말리는 내신 상대평가 전쟁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이다. 

조기 적성 계발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재도전 기회를 박탈핚다 

2015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문,이과 통합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세부 선택과목에 따라 진로선택

이 달라지게 짜여있다. 이런 교과과정으로는 진정핚 통합 인재를 가르칠 수 없으며, 이는 100세 시대에 

배움과 성장에 따라 다양핚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권의 박탈하는 일이라 핛 수 있다. 

진로를 너무 일찍 선택하도록 강요하므로 조기 교육과 조기 계발을 위해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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